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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발아 발생정도에 따른 외관 품위 및 전분호화특성 변이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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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온실가스 축적 등에 의한 기후 온난화 및 빈번한 이상기상현상 발생은 식물체의 생장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 인류와 

생태계 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1973년부터 1993년 까지 20년간 대비, 1994년 이후 2017년까지의 장마 이전의 

강수량은 8.1 %가 감소한 반면 장마 이후의 강수량은 25.4 %가 증가하여(‘17 기상청) 벼 등숙기 수발아 피해의 발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발아 발생 종자는 동할미, 심복백미가 증가하여 완전미율이 낮아지는 등 품질 특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oh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수발아 발생 벼 종실의 외관품위특성 변화뿐만 아니라 취반 및 식미 특성의 변화

를 간접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 전분호화특성, 종실 구성성분 변화 등을 분석하여 수발아 발생정도에 따른 품질특성 변이를 

구명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조생종 품종으로 오대․운광, 중생종 품종으로는 고품․대보, 중만생종 품종으로 신동진․새누리를 사용하

였으며, 수발아 처리는 평균온도 24 ℃(최고 29 ℃/최저 19 ℃)에서 1일부터 7일까지 포화습도 100% 조건에서 처리하였다. 

이후 수발아 발생 종자를 외관상미발아, 1mm 이하, 1mm~3mm, 3mm~1cm, 1cm 이상 등 5가지의 범위로 유아 길이별로 분류

하여 평균길이를 측정하였으며, 분류된 종실을 이용하여 백미 외관품위, 전분호화특성, 전분구조, 전분, 단백질 함량 등의 품

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발아 발생종자의 백미 외관품위 특성변화는 모든 품종에서 수발아 발생 정도가 심해질수록 분상질립과 싸라기의 증가로 

인해서 완전미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종실이 발아 시 a-amylase의 활성이 증가하여 주 구성성분인 전분을 분해하

여, 전분의 치밀한 결정구조 부분을 와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분호화특성 분석 결과, 대조구 대비 외관상미발아 종실

은 최고점도 및 최종점도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후 수발아 발생정도가 심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아길이 

3mm이상의 처리구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노화속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치반점도

의 경우에는 외관상미발아처리구에서 다소 증가하였지만 이후 최고점도 및 최종점도가 감소하는 시점부터는 수발아 발생 정

도에 따라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종자 자체가 호화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발아 발생 종자

의 노화정도가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발아 처리증가에 따라 최고점도 및 최종점도가 감소한 결

과를 통해 유아 길이가 1mm 이상으로 발생한 수발아 종실의 식미특성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발생

하는 원인 구명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대조구, 외관상미발아 종실, 3mm 이상의 수발아 종실의 전분구조를 분석한 

결과, 대조구 대비 외관상미발아 종실의 경우 전분립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세포외벽이 경화된 구조를 보였으며, 

3mm 이상의 수발아종실의 경우에는 전분립 및 세포외벽 자체가 모두 분해된 구조를 보였다. 이를 통해 외관상 미발아 종자의 

경우에는 전분립 크기가 대조구 대비 오히려 다소 부풀려진 상태에서 호화 시 팽창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최고점도 

및 최종점도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3mm 이상의 수발아 종실에서는 전분립 자체가 거의 분해되어 호화 시 팽창 할수 있는 능력

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최고점도 및 최종점도 등 호화특성이 크게 감소하였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mm 이상의 수발아 종

실에서는 전분함량 또한 크게 감소하여 호화특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호화특성과 큰 상관이 있는 종

실 내 아밀로스 함량과 최고점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하였는데, 이는 아밀로펙틴 측쇄사슬길이 분석 등 좀 더 면밀한 검

토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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